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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教室のポッドキャスト



このファイルは、東京都多摩市の韓国語教室「韓教室」が配信しているポッドキャストのテキストです。



今回は試験的な配信です。内容はサイトに掲載されているものと同じですが、ダウンロードすればオフライン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第1回から48回までのテキストが含まれています。なおフォーマットは epub (イーパブ) 形式です。



49回目以降もテキスト配信してほしい、他の形式でも配信があると良い、などご希望ありましたらサイトのお問い合わせページからお寄せください。




また、ハングルが表示されない、レイアウトが崩れているなどの不具合ありましたら同じくお問い合わせページからお知らせください。できる限り対応いたします。



Copyright(C) 2009-2011 Hangyosil. All Rights Reserved.


양치기 소년 1 (イソップ 1 - オオカミ少年 1) (2009/9/23)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마련한 한국어 듣기 연습 코너입니다. 
스크립트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들은다음에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날마다 푸른 초원으로 양들을 몰고 가, 양들에게 풀을 뜯기곤 했습니다.

실컷풀을 먹여서 인지 양들은 갈수록 퉁퉁하게 살이 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들이 잘 먹어서 털이 반질반질 하다고 양치기 소년의 부지런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은 몹시 개구쟁이여서 가끔씩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양치기 소년 2 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www.hangyosil.com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양치기 소년 2 (イソップ 2 - オオカミ少年 2) (2009/10/1)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마련한 한국어 듣기 연습 코너입니다. 스크립트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저 번 주에 이어서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예요.

오늘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예요.



어느 맑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양치기 소년은 여느 때처럼 양들을 몰고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지키고 있으려니 심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심심해.”

양치기 소년은 기지개를 쭉 켜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문뜩 마을 쪽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재미난 게 없을까?”

양치기 소년의 장난기가 슬슬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양치기 소년 3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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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양치기 소년 3 (イソップ 3 - オオカミ少年 3) (2009/10/1)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마련한 한국어 듣기 연습 코너입니다. 스크립트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저 번 주에 이어서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예요.

              
                
                  “큭큭큭,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여 볼까?”

                   소년은 갑자기 마을을 향해 뛰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나운 늑대가 우리 양들을 다 잡아먹고 있다구요.”

                   소년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도와 주러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손에 몽둥이며 괭이를 든 채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며 늑대가 어디 있냐고 양치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양치기 소년 4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www.hangyosil.com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양치기 소년 4 (イソップ 4 - オオカミ少年 4) (2009/10/1)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마련한 한국어 듣기 연습 코너입니다. 원문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러자 양치기 소년은 깔깔 웃으면서,

                  “늑대라뇨? 심심해서 장난 좀  친 것뿐이에요.

                   “에잇, 늑대도 없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 치다니, 이런 고약한 녀석!”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장난을 쳐!”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하다가 허겁지겁 달려온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재미있었다고 양치기 소년은 혼자서 깔깔깔 웃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주에는 양치기 소년 3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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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양치기 소년 5 (イソップ 5 - オオカミ少年 5) (2009/10/1)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마련한 한국어 듣기 연습 코너입니다. 원문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있자니까 양치기 소년은 다시 장난이 치고 싶어졌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을을 향해 달려 내려갔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우리 양들을 다 잡아 먹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소년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도와주려고 허둥지둥 괭이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달려와서 봤더니, 늑대는 안보이고 양들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양치기 소년 6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www.hangyosil.com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양치기 소년 6 (イソップ 6 - オオカミ少年 6) (2009/10/30)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마련한 한국어 듣기 연습 코너입니다. 원문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예요.

              
                
                  “늑대는 어디 있지?”라고 마을 사람들이 묻자,

                  “저 쪽으로 달아났나 봐요. 하하하, 내 거짓말에 또 속다니!”라고 양치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람들은 속이다니!”

“이런, 고약한 녀석!”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자니, 수풀 속에서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겁이 난 양치기 소년은 큰 소리로 “느,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또 거짓말하는 줄 알고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 먹히고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한국 문화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www.hangyosil.com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 문화 1 - 백일과 첫돌 잔치 (韓国文化 1 - 百日と1歳の誕生日) (2009/11/6)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오늘부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아기가 태어나 나이가 들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백일 잔치와 첫돌에 관한 이야기예요. 백일 잔치는 아기가 태어나 100일째 되는 날 벌이는 기념 잔치이고 첫 돌은 태어나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하는 잔치예요. 옛날에는 약도, 의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태어나, 병에 걸리면 100일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살아남은 아이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것이라 믿었고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백일 잔치를 했던 것이에요. 전에는 순 금반지를 아기에게 백일 선물로 주기도 했지만, 백일 잔치를 치르는 풍습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젠 거의 하지 않아요.

첫돌도 같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백일 잔치보다 더 크게 하는 잔치예요. 첫돌에 재미있는 풍습은 잔치 상에 쌀, 타래실,  연필이나 책, 돈을 올려놓고, 아이가 무얼 잡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아이가 명주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이나 책을 잡으면  커서 학자가 된다고 해요.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쌀을 잡으면 평생토록 먹을 것이 풍부하대요. 어떻게 보면 아기의 장래를  점쳐 보려는 어른들의 재미있는 행사로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돌 선물로는 한 돈(3.75그램)짜리 금반지나,  은수저 등을 선물하고, 받은 금반지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금 목걸이나, 반지, 팔찌 등 어머니의 액세서리로 사용해요. 이는  낳고 키워준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선물의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한국의 미역국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www.hangyosil.com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문화 2 - 미역국과 찹쌀떡 (韓国文化 2 - わかめスープとお餅) (2009/11/13)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한국문화 시리즈로 오늘은 미역국에 대해 들려 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은 한국인에게는 가장 친한 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출산 후 처음 먹는 게 미역국이고, 산후 몸조리 중에는 미역국을 날마다 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이 생일날 챙겨먹는 것도 미역국이기 때문이에요. 미역국이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좋은 이유는 미역에는 칼슘과 요오드가 많아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자궁수축, 지혈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미역의 효과가 널리 알려져, 최근 미국에서도 산모에게 미역국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산모용 미역을 살 때 금기 사항이 있어요. 미신처럼 들릴 지 모르겠지만, 미역을 살 때 값을 깎으면 난산한다고 해서, 값을 깎지 않고 사야 한대요. 국에 넣는 미역은 자르면 태어난 아기의 운세가 꺾인다고 해서 자르지 않은 채 국에 넣는 대요.

              한국인이라면 생일날 아침에 꼭 먹는 것이 미역국인데, 이것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제일 처음 먹었던 것이 미역국이고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자기를 낳아 주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보기 위한 게 아닐까 해요. 

              또한, 한국인은 시험이 있는 날은 미역국을 먹지 않아요.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미역국 먹다'라는 말이 있는 데 시험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미역의 촉감이 미끌거려 미끄러지기 쉽다는 이미지에서 미역국이 시험 낙방을 연상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추가로, 시험에 붙기 위해 먹는 건 찹쌀 떡이에요. 찹쌀이 끈적끈적해서 찹쌀 떡을 먹으면 잘 붙는 대요. 특히 수능시험과 같이 중요한 시험 전 날에는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찹쌀 떡을 사 들고 수험생 집에 찾아가 격려하기도 해요. 

              찹쌀 떡을 먹고 대학에 들어간 수험생은 학교를 졸업 한 후 직장에 다니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결혼도 해야 되겠지요?

              결혼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다 다음주 2회에 걸쳐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결혼 풍습에 대해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부탁 드립니다.

               한교실이나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hangyosil.com 이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문화 3 - 결혼 1 (韓国文化 3 - 結婚 1) (2009/11/20)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오늘도 한국 문화 시리즈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잘 나타나 있는 결혼 풍습에 대해 들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일생에 3번 큰 잔치를 치르는 데 첫돌, 결혼식, 그리고 환갑이에요. 첫돌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보내드렸고 오늘은 결혼을 테마로 보내드리겠어요.  

‘결혼한다’와 같은 말로 남자 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장가(丈家)간다’라는 표현이 있는 데 이는 장인(丈人:처(妻)의 아버지)의 집(家)의 의미며, 옛날에는 결혼할 때 처가(妻家) 집에 가서 잔치를 치르고 며칠 살다가 자기 집으로 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생겨났대요.

반대로 여자 쪽에서는 ‘시집간다’라고 말하는 데 ‘시(義理)집(家)에 간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한국은 옛날에 조혼(早婚)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송(宋)나라나 원(元)나라가 13세부터 16세 이내의 공녀(貢女)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13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어요. 또한 남자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버리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므로, 노동력의 확보, 대를 이을 자손을 빨리 보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결혼 하는 풍습이 유행하게 되었어요. 이런 풍습이 나중에는 12살의 신랑과 3~4살 연상인 15~16세의 신부가 결혼하는 풍습으로 바뀌어, 신부는 나이 어린 신랑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한국의 결혼에서 최근의 눈에 뛸만한 일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의 결혼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결혼하는 당사자가 동성동본이어도 8촌(8親等)이상 떨어져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1997년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기기 전까지는 같은 성(同姓), 같은 본관(本貫)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은 근친상간(近親相姦)이라 하여 금지됐었어요. 동성동본인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결혼신고서를 내지도 못했고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의 호적을 시댁 부모님의 호적에 올렸어야만 했어요. 아직도 동성동본 결혼에 대한 의견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겠지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한국의 결혼 제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hangyosil.com 이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문화 4 - 결혼 2 (韓国文化 4 - 結婚 2) (2009/11/28)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오늘은 한국의 결혼 풍습,결혼식에 대해 들려 드리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결혼식에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국의 결혼식은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일본의 결혼식은 꼭 초대 받아야지 갈 수 있지만 한국의 결혼식은 친구의 친구 결혼식이나 신랑 신부를 만나 본 적이 없어도 결혼식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분위기를 떠들썩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여겨져 왔어요. 잔치에는 구걸하러 오는 거지에게도 음식을 배불리 접대하는 게 예의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넉넉하게 음식을 장만해요.


결혼식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함(函)들이(일본의 유이노우와 비슷)를 해요.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이어서 함들이 할 때 함을 지는 함 잡이는 아들을 낳은 적이 있는 신랑 친구가 해요. 얼굴에는 말린 오징어를 쓰고 등에는 함을 지고 신부 집을 향해 가는 데 온 동네가 떠들썩해져요. 왜냐하면 신부의 친척들이 나와 돈이 든 봉투를 길바닥에 놓는 데 봉투에 든 돈이 적으면 함잡이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고 “함 사세요.”라고 외치면서 그냥 제자리에 서버려요. 그러면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신부측에서는 더 많은 돈을 길에 깔게 됩니다. 이 풍습은 부근의 사람들에게 소음 공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풍습으로 다들 웃는 얼굴로 구경을 해요.


또한, 일본에는 없는 야외 촬영이란 것이 있는 데 바쁜 결혼식 날을 피해 결혼식이 있기 전주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궁이나 호텔 등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경복궁에 갔을 때 이런 사진을 찍는 커플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국의 결혼 앨범은 이 야외 촬영 사진 앨범과 결혼식 사진 앨범 2개의 앨범이 있어요.  


결혼식은 약 30분간 거행돼요. 일본의 결혼식에는 촛불 점화, 반지교환 등이 있어 오래 걸리지만, 한국의 결혼식은 아주 간단하게 치러요. 결혼식이 끝나, 손님들은 예식장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준비된 음식을 먹는 걸로 결혼식은 끝나는데 전부 해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신랑 신부는 시댁의 어른들에게 폐백을 드려요. 폐백은 시댁의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예식으로 전통 혼례복으로 갈아입고 인사를 드려요. 밤, 대추 등을 상에 올려놓고 신랑 신부가 절을 하면, 답례로 상에 있는 밤, 대추 등을 신부의 치마에 던져요.  


일본의 결혼 피로연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신랑 신부의 친구들만 모여서 피로연을 열어요. 일본에 비해 간단한 피로연으로 이 피로연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신혼 여행을 떠나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커플은 먼저 신부의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신랑의 시댁에 인사 드리러 가요.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아이들을 낳고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되도록 일생을 같이 산 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의 장례에 대해 보내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테마를 변경해서 한국의 나이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나이를 세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 오래 전 일본에도 있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 되고, 설날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나이를 1살 더 먹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hangyosil.com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문화 5 - 한국의 나이 (韓国文化 5 - 年齢) (2009/12/04)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나이에 대해 들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나이는 태어나면서 먹어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세요. 이렇게 세는 것은 아이가 뱃속에 있기 시작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한국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나이를 먹었다고 보고 1살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첫번째 맞는 설날에 아이의 나이는 2살이 돼요. 일본은 생일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지만 한국에서는 설날에 누구든 나이를 1살 더 먹어요.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1살 더 먹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퀴즈를 낼게요. 한국 사람 중에 자신의 나이를  만으로 말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누구일까요? 해답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나이든 분들, 아주머니들, 노처녀들 등 자신의 나이를 조금이라도 적게 말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한국 나이로 말하기 보다는 1살 적은 만 나이로 말하길 원해요. 여러분은 한국에 가서 나이를 말할 때 일본 나이로 말하시나요 아니면 한국 나이로 말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묻는 게 그렇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나이를 묻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한국에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만 나이로 60세가 되면 한국인들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요. 이것을 환갑(還甲)이라고 해요.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환갑을 축하하는 의미로 큰 파티를 열어요.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환갑(還曆)이 있어서 만 60살의 생일을 축하하는 데. 이는 일본이나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해에 다시 돌아오는 의미,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60살부터 다시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죠.


덧붙여서,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띠라는 게 있어요. 십이지(十二支)의 순서는 같지만 조금 틀린 데가 있어요. 마지막에 오는 게 일본에서는 멧돼지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돼지(豚)예요. 그러면 한국의 띠를 순서대로 말해볼까요?  쥐, 소, 호랑이(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예요. 자, 그럼 띠에 관한 2번째 퀴즈예요. 올해는 무슨 띠며, 내년은 무슨 띤지 말해보세요. 정답은 올해는 소띠고 내년에는 범띠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띠는 무엇이에요?  나이를 질문 받았을 때 자신의 나이를 답하기 싫을 때는 그냥 띠만 말해도 상대방은 어느 정도 자신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띠를 외워두면 편리할 때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의 장례 문화를 테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hangyosil.com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문화 6 - 한국의 장례 (韓国文化 6 - 葬式) (2009/12/11)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장례에 대해 들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 중에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차이는 봉분이에요.봉분은 관을 묻고 나서 그 자리를 흙과 잔디로 덮어 반원처럼
            만든 무덤이에요. 특히 이제는 무덤을 만들 자리가 점점 없어져, 화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게 되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덤이라면
            거의 봉분이었어요. 이 봉분의 잔디를 1년에 한 번 깎는데, 이를 벌초(伐草)라고 해요. 벌초를 할 때는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이 병원이나 집 밖에서 죽으면 집 안으로 들여 놓지 않고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례식을 병원이나 집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다면 교회나 성당, 절에서 치러요. 일본처럼 메모리알 홀은 없어요.장례식에
            갈 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의금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진주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해서도 안돼요. 복장은 남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여성은 검정 옷이나 흰 한복을 입어요.장례식이 끝나고 장지(葬地)까지는 장의사 버스로 가는 데요, 그 버스에는 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직사각형의 길다란 곳이 있어요. 일본의 검고 화려한 금박 문양이 새겨진 영구차와는 대조적이에요.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49제,
            백일제, 1년제가 있어요. 한국에는 돌아가시고1년이 되는 날에 탈상(脫喪)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매년 이날에는 제를 올려요. 이를
            제사라고 해요. 이날은 가까운 친척들도 같이 모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아요.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 설날에 세웠던 여러분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졌나요? 다음 주의 테마로 연말연시에 맞추어 한국의 2개의 큰 명절, 설날과 추석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hangyosil.com 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문화 7 - 한국의 명절 (韓国文化 7 - 正月と盆) (2009/12/18)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가까워지고 있는 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명절에 대해 들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설날과 추석,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어요. 설날은 일본의 오쇼가쓰이고, 추석은 일본의 오본에 해당돼요. 두 나라의 명절을 보내는 관습은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고향을 방문해 가족, 친척이 모여 차례를 지내거나, 그 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지내요. 명절에 다들 고향에 내려가니까 교통이 아주 혼잡해서 ‘민족의 대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이는 명절에는 고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한국인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 예예요. 

먼저,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가위•한가위 또는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해요. 추석날 아침에는 가을의 햇과일, 햅쌀로 지은 떡을 상에 올려놓고 차례를 지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선조의 묘에 성묘를 가요. 저녁에는 1년 중 가장 밝다고 하는 8월 대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해요. 이를 ‘달 맞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캔에 숯불을 담아 빙빙 돌리는 쥐 불놀이, 밝은 달 아래서 강강수월래, 씨름, 줄다리기 등을 해요.



신년을 맞기 위해 한국에서도 섣달 그믐날에는 집 안팎 대청소를 해요. 그리고 설날 아침에는 설빔으로 갈아입고, 차례상을 올리고 나서 세배를 드려요. 우선 손윗사람부터 절을 주고 받는데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절을 해요. 이때 같은 촌수 즉, 형제간에는 맞절을 하는 게 예의예요. 아이들의 세배는 어른들의 절이 끝나고 나서 하는데, 절을 하고 나면 어른들로부터 세배 돈을 받아요. 일본의 세배 돈은 절을 하지 않아도 받지만, 한국에서는 절을 하지 않으면 세배 돈을 받지 못해요. 오후가 되면 동네 나이 드신 분이나 1년 동안 신세를 졌던 분들의 집을 찾아가 세배를 드려요. 설날의 놀이로 윷 놀이. 연날리기, 자치기, 제기차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 데요, 다음주의 테마로 떡국 만드는 방법에  대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hangyosil.com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 요리 1 - 떡국 (韓国料理 1 - 雑煮) (2009/12/25)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국 음식 만들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설날도 가까워지고 해서 오늘은 한국에서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 만드는 방법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음으로써 한 살 더 먹게 돼요. 또한 떡국을 먹으면 다가올 새해에 행운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찹쌀로 만든 떡이 대부분인 일본과는 달리 떡국은 맵쌀로 만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여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떡국은 길게 뽑은 가래떡을 상온에 하루, 이틀 정도 놓아두고 딱딱해지면 비스듬히 얇게 썬 떡으로 만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떡국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육수나 멸치국물(다시)을 준비하는데요, 입 맛에 맞는 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육수는 시간도 걸리고 만들기가 힘드니까 여기서는 맛이 담백한  멸치국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께요.



재료 (2 – 3 인분)

멸치 국물

떡

마른 표고 버섯(채썬것)

계란

김(부순 김이나 채썬것)

대파

소금, 간장

쇠고기

3컵

500그램

1/4컵

1개

1장

1/2대

조금씩

100그램




만드는 방법
1. 멸치 국물에 표고 버섯 채 썬 것을 넣고 끓인다.

2. 떡은 물에 담갔다가(10-20분 정도) 체에 건진다.

3. 계란은 난. 백을 따로 해서지져 내고 마름모 꼴이나 채 썬다.

4. 1의 멸치 국물에 떡을 넣어 5분 정도 끓이고 나서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하고 대파를 넣고 한 번 끓인다.

5. 그릇에 옮겨 담고 채 썬 계란, 김을 얹는다.



음식 위에 장식하는 재료를 고명이라 하는데요, 가늘게 채 썬 쇠고기(불고기용)에 불고기 양념을 재웠다가 볶아서 같이 얹기도 해요. 그리고 계란은 지져내지 말고 떡국에 직접 둘러서 넣어주는 방법(줄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시판용(레토르트) 곰탕이나 설렁탕을 사용하셔도 돼요. 고명은 멸치국물과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연말연시로 한교실 팟캐스터는 내년 1월 8일 까지 쉬고 1월 15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운 날에 딱 맞는 콩비지 찌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hangyosil.com



그럼 좋은 한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요리 2 - 콩비지 찌게 (韓国料理 2 - おから鍋) (2010/01/15)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최근 동장군(冬將軍)이 찾아 오면서 무척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그런 날씨에 맞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비지는 일본말로 오카라예요. 이전에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를 넣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콩비지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흰콩(大豆)을 갈아서 만들어요. 흰콩으로 만드는 것이 번거로우면, 슈퍼에서 파는 콩비지나 한국 식료품에서 파는 콩비지, 날 콩가루를 물에 개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콩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조금 붓고 사용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콩비지 찌게를 만들어 볼께요.



재료

흰콩 1컵, 돼지고기(기리오토시) 200그램, 배춧잎 3장, 대파 1뿌리,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간장 1.5큰술, 참기름 2큰술, 후춧가루, 식용유, 소금 약간씩



만드는 방법

1.	흰콩은 물에 하룻밤 정도 담갔다가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긴다

2.	믹서에 콩을 넣고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갈아둔다(걸쭉한 죽 상태)

3.	돼지고기는 다진 마늘(1/2큰술), 생강, 간장(1큰술), 참기름(1큰술), 후추를 넣고 손으로 무쳐둔다

4.	배춧잎은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짠다

5.	4에 대파, 남은 분량의 마늘, 간장, 참기름,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무친다. 

6.	냄비에 기름을 둘러 고기를 볶는다

7.	배추와 갈아 놓은 콩을 넣어 약한 불에서 끓인다(끓어 넘치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8.	20분 정도 끓이고 나서 소금으로 간을 한다

배춧잎 대신에 배추김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4,5의 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겨울의 맛을 한층 더 즐길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의 요리 3 김치 찌게 만드는 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hangyosil.com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 요리3 - 김치찌개(韓国料理 3 - キムチ鍋) (2010/01/22)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추운 겨울날에 즐겨 먹는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맘때가 되면 발효된 김장 김치가 냉장고에 싸이기 시작하면서김치를 넣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김치로 찌개, 감자전, 지지미, 참치 통조림과 양파를 넣고 볶는 김치볶음 등 다양한 음식이 있어요. 김치찌개는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음식 중에 하나예요.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사용하거나 참치 통조림을 사용해도 돼요. 참치 통조림을 사용할 때는 먼저 통조림의 기름과 참기름으로 야채를 볶아요(만드는 방법 2). 그리고 나서 물을 넣고 끓일 때 남은 참치를 넣으면 참치가 단단하지 않아 먹기가 좋아요(만드는 방법 5). 그리고 찌개를 끓일 때 떡이나 라면(인스턴트)을 넣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김치가 매우면 배춧잎을 야채와 함께 볶아서 만드셔도 돼요(만드는 방법 3).



재료

배추김치 200그램, 돼지고기 100그램(혹은 참치통조림 한 개), 양파 중1개,대파(어슷썰기) 1대, 당근 중간 크기 1/2, 두부 1/2~1모, 생강, 마늘 각 1톨씩, 볶은 깨, 간장, 소금, 맛술, 후추, 참기름 각 조금씩 



만드는 방법
1. 돼지고기는 기리오토시(切落)나 우수키리(薄切)를 한입 크기로 썰어 맛술, 소금, 후추를 넣어 재워둔다.

2. 생강, 마늘을 참기름과 같이 볶는다 

3. 1의 돼지고기, 김치물을 꼭 짠 김치, 양파, 대파, 당근을 차례대로 넣고 볶는다.

4. 깨, 간장, 소금, 맛술로 간을 좀 진하게 맞춘다

5. 김치물(김치를 짜고 남은 국물)과 물(적당량), 두부를 넣어 20분 정도 끓인다 

떡이나 라면을 넣을 때는 거의 찌개가 다 되었을 때 넣어야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한국 음식 중에 일본인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불고기(燒肉)인데요, 다음 주에는 야키니쿠 만드는 방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hangyosil.com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요리 4 - 불고기 (韓国料理 4 - 焼き肉) (2010/01/29)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예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접해본 한국 음식이 불고기(燒肉)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고기는 일본 사람 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음식이에요. 오늘은 그 불고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주말에 별미로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다리살)를 사용하는 데요, 돼지고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돼지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조미술, 생강, 양파를 조금 더 넣으세요. 고기는 슈퍼에서 파는 야키니쿠용 소고기, 쇼가야키용 돼지고기, 가라아게용 닭고기를 사용하세요. 고기가 질긴 경우 키위를 넣으시면 고기가 부드러워져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재료부터 알려 드리겠어요.



재료

고기 300그램, 간장 2큰술, 설탕(꿀인 경우에는 조금 양을 적게 해서) 1/2큰술, 조미술 1큰술, 참기름, 볶은 깨, 다진 마늘 각 1/2큰술, 다진 파 1큰술  양파(갈은 것) 1/4개, 후추, 키위(갈은 것) 조금씩



만드는 방법
1. 먼저 고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섞어서 양념을 만든다.

2. 고기와 양념을 잘 섞는다.

3. 소고기의 야키니쿠 경우에는 20분이나 30분 정도, 닭고기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재워둔다.

4. 프라이 팬이나 숯불 석쇠, 그릴에서 구워낸다.




좀 더 유익한 한국어 자료 제작을 위해 현재 한교실의 팟캐스터에서는 앙케이트(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은 위에 있는 앙케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 조사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요리 시리즈 중 마지막 테마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나물 이나 톳(히지키)을 이용한 된장 무침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요리 5 - 나물 된장무침 (韓国料理 5 - ナムル) (2010/02/05)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예요. 오늘 소개하는 음식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물이나 톳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 지금 슈퍼에서 팔고 있는 가키나 나 핫파다이콘, 고맛쓰나 등을 살짝 데쳐서 양념 된장과 무치면 돼요. 그리고 말린 톳(히지키)을 사용하실 때에는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고 생(生)톳은 그대로 양념 된장과 함께 버무리세요. 특히 봄이 되면 봄 나물이 많이 나오는 데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달래, 냉이를 먹어요. 둘 다 김치를 만들거나 달래는 전을 부쳐서 먹고 냉이는 국에 넣어 먹어요.  
톳은 제주도나 남해안 지방에서 많이 먹어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생톳으로 된장 무침을 만들어 먹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만들어 놓은 양념 된장은 톳이나 나물 뿐만 아니라 오이를 찍어 먹거나 비빔밥에 고추장 대신에 비벼 드셔도 맛있어요.  



재료

된장 1 큰 술, 다시(분말) 조금 혹은 다시가 첨가된 된장(다시이리미소)를 사용하면 편리해요. 다진 마늘 1/4 작은 술(기호에 따라 양을 조절), 참기름 1 작은 술, 볶은 깨 1/4 작은 술 



만드는 방법
1. 된장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섞어 양념 된장을 만든다.

2. 채소는 잘 씻어 살짝 데친다.

3. 데친 채소는 찬물에 헹구어 살짝 짜서 물기를 없앤다.

4. 나물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 양념 된장과 함께 버무린다.

5. 톳은 물에 불린 후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양념 된장에 무친다.




현재 한교실의 팟캐스터에서는 앙케이트(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은 위에 있는 앙케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앙케이트 결과는 좀 더 나은 한국어 공부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설문 조사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한 이문화 시리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일 문화 비교 1 - 매너 1 (日本文化との違い 1 - マナー) (2010/02/12)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무척 가까워서 문화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갔을 때 혹은 한국인이 일본에 왔을 때 문화의 차이로 두 나라의 사이가 멀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오늘부터는 그런 두 나라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문화의 차이는 밥을 먹을 때의 예절(식사 예절)에서 찾아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해서 식사를 해요. 젓가락은 마른 반찬, 국물이 적은 반찬을 먹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숟가락은 찌개, 국 등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해요. 그러기 때문에 젓가락 하나로 밥을 먹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손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은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무거워요. 



가족끼리 찌개를 먹을 때는 원래 가족 모두가 한 개의 찌개를 숟가락으로 떠 먹어요. 식당에서 먹을 때는 1 인분씩 찌개가 나오지만 집에서 가족끼리 먹을 때는 찌개 하나를 같이 먹어요. 요즘은 이게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 개인 접시에  찌개나 반찬을 덜어 먹는 집도 있어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한국문화 4 결혼식 2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손님을 맞이 할 때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요. 손님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음식을 내 놓아야 하는 게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파출부나 친척의 손까지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고 방식은 한국의 식당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일본 식당과는 달리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을 추가로 주문해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요. 즉, 한국의 숯불 불고기 집에서는 상추나 밑 반찬을 몇 접시 주문해도 추가 요금이 없어요.



좀 더 유익한 한국어 공부자료를 만들기 위해 현재 한교실의 팟캐스터에서는 앙케이트(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은 위에 있는 앙케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매너에 관한 테마로 한국인과 사귈 때 일본인을 당혹하게 하는 한국인의 질문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일 문화 비교 1 - 매너 2 (日本文化との違い 2 - 人との接し方) (2010/02/19)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지난 주에는 한국인의 매너에 대해 보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일본인을 놀라게 하는 한국인의 질문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물론 새롭게 사귄 사람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개인적인 질문을 해요. 이는  사회 전체를 ‘개인’이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은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상대방의 나이나 가족 관계를 스스럼 없이 물어요. 동성이라면 나이를 묻고는 그 자리에서 언니/동생, 선배/후배로 상대방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더욱 친해져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이나 가족관계의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사람들은 당황할 때가 많지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의식이 한 층 분명히 나타나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군 복무를 어디서 했는지, 군번이 어떻게 되는 지를 물어요. 같은 곳에서 군 복무를 했었다면 군번이 빠른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맺은 선/후배 관계는 회사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한, 갑자기 전화를 걸어 점심을 같이 하자는 사람도 많아요. 회사 근처에  와있다고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전화를 받은 사람도 그런 제안에 아무런 부담 없이 쾌히 응해, 함께 식사를 해요. 일본에서는 며칠 전부터 미리 약속을 하고 점심을 같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라요. 예고 없이, 전화를  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도 실례가 되지 않아요.



좀 더 유익한 한국어 공부자료를 만들기 위해 현재 한교실의 팟캐스터에서는 앙케이트(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은 위에 있는 앙케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말 표현에 따른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 차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일 문화 비교 3 - 단어 (日本文化との違い 3 - ニュアンスが違う単語) (2010/02/26)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일제 시대의 영향으로 한국어에는 아직도 일본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동(うどん), 다시
(だし), 오토바이(オートバイ), 히야시(冷やし) 
등 생활 용어에서 일본어 단어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원래 한자어에서 비롯된 글자가 많아, 읽는 음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약속, 학생, 선생 등 
일본의 음독과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똑 같은 한자어이면서도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쓰이는 뉘앙스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단어들의 쓰임새
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외(課外)라는 한국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학원이나 사설 강습을 의미해요. ‘과외에 간다’,’과외에 다닌다’, 
‘과외를 한다’라고 표현해요. 반면, 일본에서는 塾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居残り를 의미해요.


 
비슷한 예가 더 있는 데요,  신청(申請)이라는 의미는 한국에서는 申し込み로 언제든지 가볍게 사용되는 단어지만 일본에서는
 ‘행정 관청 등에  
어떠한 일을 요구할 때 쓰이는 의사 표시’의 의미로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남녀간에 사용되는 ‘데이트 신청’은 한국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에게는 과장된 표현으로 들려요.



또한 자식(子息)은 일본어에서는 다른 집의 아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평범하게 아들과 딸을 의미해요. 또한 남자를 욕할 때 ‘놈’보다 낮추어 말할 때 쓰이기도 해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들리는 ‘나쁜 자식’,‘이 자식아!’ 와 같은 대사가 그 예에요.  



한교실의 팟캐스터에서는 이번 주부터 한국어 공부에 도움을 주고자, 간단한 단어나 표현의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빕니다.



그리고 좀 더 유익한 한국어 공부자료를 만들기 위해 현재 한교실의 팟캐스터에서는 앙케이트(アンケート、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설문 조사 내용은 위에 있는 アンケート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 표현에 따른 문화의 차이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음독： 音読

・쓰임새： 使い方

・학원/사설 강습： 学院／施設講習 → 塾

・데이트 신청： デートの申し込み

・들려요：들리다 (듣다 の受身) + 어요(～です)

・들리는： 聞こえる、듣다 の受身の現在連体形 -- 들리다 (듣다 の受身) + 는 (現在連体形)

・~에 따른： ～による

・보내드리겠습니다 : お送りいたします -- 보내다 (送る) + 드리다 (さしあげる) + 겠 （意思を表す）+ 습니다 (～「です」のかしこまった言い方)




한/일 문화 비교 4 - 말 표현에 따른 문화의 차이 (日本文化との違い 4 - 誤解されやすい表現) (2010/03/05)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일본어와 한국어의 말 표현에서 느끼는 문화의 차이에 대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표현이 많은 일본어와 한국어지만 의미가 서로 다르게 쓰이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본어 표현을 중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がんばってみます’가 있는데,한국인은 ‘일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는 의미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버려요. 일본어에서는 그 표현이‘거절’의 의미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 노력을 해 줄 
거라고 글자 그대로 믿고 있던 한국인은 크게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일본인이 이사를 하고 나서  자주 말하는 ‘近くに来たら、お立ち寄りください’ 가 있어요. 이것은 일본인이 
하는 단순한 인사말에 불과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마음속으로 꼭 들리길 기대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국어에서는 ‘근처에 오시게 되면, 꼭 들리세요’라는 동일한 표현을 많이 쓰며, 실제로 그 집(곳)을 방문해도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できれば’가 있습니다. 저도 이 표현에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가능하면’으로 ‘형편에 맞추어 
할 수 있으면’의 의미지만 일본어에서는 ‘필수’, ‘꼭’이라는 강제의 의미가 있어요. 사정에 맞추어서라는 의미는 일본어에서는 없지요. 



오늘은 두 나라의 말 표현에 대해 얘기 해 보았는데요, 일본어 표현은 완곡한  표현일 때가 많고 한국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는 비슷하지만, 이런 조그만 부분에서 문화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찾아 볼 수 있는 두 나라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에 따른： ～による、 따르다(よる)の連体形

・～에 대해： ～について

・언뜻： 一見

・잘 되도록： うまく行くように

・해보겠다： 해보다(やってみる) + 겠(意志) ＋ 다

・마음속으로： 心に、心の底に

・들리길： 立ち寄ってくれるのを -- 들리다(立ち寄る) + 길(=기를の縮約形、～ことを)

・애를 먹은 적이： 大変な目にあったことが

・형편에 맞추어： 都合に合わせて




한/일 문화 비교 5 - 사회적 측면에서 본 문화의 차이 (日本文化との違い 5 - その他) (2010/03/12)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 



제가 일본에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문화의 차이를 느꼈던 것이 일본인의 
목욕물(욕조 물) 사용에 대한 거였어요. 한 번 받아 놓은 목욕물로 온 가족이 
차례대로 들어가 씻는다는 건 제게는 큰 쇼크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습관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3 – 4 명이 씻었던 물로 세탁기를 돌리는 습관은 한국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간혹, 걸레를 빤 물이라든지, 설거지를 한 물을 재 이용해서 
꽃밭에 물을 준 적은 있지만, 목욕물로 세탁기를 돌린 적은 없었어요. 목욕물 이용은 일본인의 절약 정신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예라고 봐요.     



일본의 검소한 절약 정신이  잘 나타나는  또 다른 예가 있는 데요, 자전거예요. 일본에서는 남녀노소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거나, 출퇴근할 때도 자전거를 이용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나이가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한국에도 자전거 붐이 일어나 
나이가 들어 자전거 타는 걸 연습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한국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동차가 많아 충돌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다들 자전거 타는 걸 꺼려했다는 것, 
자전거가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만한 도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자는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사고 
방식 등이 있어 자전거의 보급이 늦어졌다고 생각돼요. 지금은 도로나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져 자전거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번 주로 한국과 일본 문화의 비교를 마치려고 했으나 다음 주까지 연장해 특집으로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산후 조리원에 대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씻는다는 건： 洗うというのは 
-- 씻다（洗う）+ 는(現在連体形) + 다는 건(というのは)

・씻었던： 洗った 
-- 씻다(洗う) + 었(過去) + 던(名詞修飾、過去回想

・세탁기를 돌리는： 洗濯機を回した
-- 돌리다(回す) + 는(現在連体形)

・걸레를 빤：雑巾を洗った
-- 빨다(洗う、ㄹ変則) + ㄴ(過去連体形)

・설거지를 한： 皿洗いをした
-- 하다(する) + ㄴ(過去連体形)

・붐이 일어나： ブームがおきて、はやって

・타는 걸 꺼려했다는 것： 乗るのを嫌がっていたということ
-- 타다(乗る) ＋ 는(現在連体形) ＋ 걸(=것을,～のを) + 
꺼려하다(嫌がる、避ける) + 었(過去)＋다는 것(ということ)

・자리 잡을 만한 ： 定着できるような、定着に十分な

・산후 조리원： 産後　調理院（産後の回復のための施設)





한/일 문화 비교 6 - 산후 조리원(日本文化との違い 6 - 産後の回復施設) (2010/03/19)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여러분은‘산후 조리원’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출산 후 입원을 해서 몸조리를 하는 일종의 병원 비슷한 곳이에요. 
출생률이 일본 보다도 낮은 한국에서 산후 조리원이라는 곳이 여기 저기에 많이 생기고,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왜 일까요?  



한국에서는 출산을 하는 것은 몸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온다고 해서 
옛날부터 출산 후의 몸조리가 산모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 몸조리를 
중요시 했어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밖의 찬 바람을 쏘여서도 안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 몸 속에 남아 있는 노폐물 등을 땀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여겨왔어요. 또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손에 힘이 들어 가는 일도 관절에 
부담을 준다고 금했어요. 이런 금기 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신체의 여기 저기가 아프게 되고 힘이 없어진다고 전해 왔어요.  
과거에는 출산 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산후조리를 
했지만, 최근 핵가족화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가정에서 산모들이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산후 몸조리를 해주는 곳이 바로 산후 조리원이에요. 산후 
조리원에서는 전문의사나 간호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과 산후 
조리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신생아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신생아실은 물론, 산모의 수유 맛사지, 체형관리,피부관리 등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조리원에 따라서는 입원하는 동안 남편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어요. 남편을 위한 샤워실, 와이셔츠의 
세탁, 다림질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도 있어요. 산후 
조리원의 비용은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다른데요,1주일에 9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예요.  



한교실의 홈페이지에 트위터 코너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글 자판 입력이 가능하신 분은 한글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화의 차이에 대해 아직도 못다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지만,일
단 여기서 이문화 시리즈를 끝내고, 다음에 이문화 시리즈 2로 계속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문화를 애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음 주에는 조선의 제22대 임금이었던 이산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산후 조리원： 産後　調理院（産後の回復のための施設）

・몸조리：  産後の回復のための保養

・붐이 일고 있는 것은： ブームがおきているのは、はやっているのは

-- 붐이 일다(ブームがおきる) + ~고 있다(～している)
 + 는(現在連体形) + 것은(～のは)

・부담을 가져온다고　해서： 負担をもたらすと言われ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 健康を左右すると言われ

・찬 바람을 쏘여서도： 冷たい風に当てても
-- 쏘이다(当てる) + ～어서도(～しては)

・여겨왔어요： 考えて／思ってきました

・손길을 받으며： 手助けをもらいながら

・힘들어졌어요： 難しくなりました

・자판 입력： キーボードの入力





이산 정조대왕 (韓国の歴史 1 - イサン) (2010/03/26)


안녕하세요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조선시대 제 22대 임금인 정조대왕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의 이름은 산이고 연호가 정조예요. 조선시대의 왕 중에서는 남긴 
업적이 뛰어나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성군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왕이예요.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장헌세자)와 혜경궁홍씨 사이에서 태
어난 정조는 정치와 문화의 번성기였던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25살에 
왕이 돼요. 여러 가지 암살과 위협 속에서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이   
파당정치(派黨政治)에서 비롯됐다고 해 제일 먼저 파당정치를 없애고, 
왕권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정 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을 등용시켜 부국강병과 
경제 부흥에 힘쓰기도 해요. 문화정치를 위해서는 규장각을 설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젊은 인재를 길러내기도 했어요.



또한 효성이 지극해, 뒤주 속에서 죽은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호와 묻힌 
묘의 이름을 격상시켜요.  정조의 무덤이 아버지의 능 옆이라는 걸 봐도 
효성이 지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조의 무덤은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에 있어요. 서울에서 전철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곳으로 서울에 
갔을 때 들러 보기에는 좋은 곳이에요.



한교실의 홈페이지에 트위터 코너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한글 자판 입력이 
가능하신 분은 한글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글 입력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교실의 팟캐스트는 봄 방학으로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주 4월 9일부터 한국과 일본의 속담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존경을 받고 있는： 尊敬を受けている
 -- 존경을 받다 (尊敬を受ける) + ～고 있다(～している) 
+ 는(現在連体形)

・뒤주：米びつ

・비롯됐다고： 始まったと、原因だと -- 비롯되다(始まる) 
+ ～었다(過去) + ～고(～と)

・실학자： 実学者

・등용시켜： 登用させ

・～에 힘쓰기도 해요： ～に努めます

・나라를 다스리는 데：国を治めるために

・효성이 지극해：大変親孝行であり、親孝行極まりなく

・묻힌： 埋葬されている -- 묻히다(묻다 の受身)＋　～ㄴ(過去連体形)

・자판 입력： キーボードの入力





한국 속담 동물과 관련된 속담 1 (ことわざ比べ 1 - 動物) (2010/04/09)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잇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한국의 속담을 일본 속담과 비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속담은 동물에 관한 속담이 많아요. 그 중에는 비유되는 
동물의 이름이 비슷한 것도 많지만 조금씩 다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속담에는 일본 속담과는 달리, 멧돼지가 등장하는 속담이 없어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 이름과 내용이 일치 하는 속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어요. 



먼저, 등장하는 동물의 관계가 일치하는 속담으로‘고양이 앞의 쥐’는
 「猫の前のねずみ」로 무서운 사람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걸 의미해요. 
그 외에도 ‘독안의 든 쥐’는  「袋の中のねずみ」、‘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가  「窮鼠，猫を噛む」가 있어요. 



또한 호랑이와 개구리 그리고 물고기에 표현한 속담도 있어요.‘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  「虎穴に入らずんば虎子を得ず」、‘도마 위에 
오른 고기’는  「まな板の上の鯉」、‘우물 안 개구리’는  
 「井の中の蛙、大海を知らず」가 있어요.



다음주에는 동물과 관련된 속담2로 한국 속담과 일본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이 서로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것을 중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의 원고는 한교실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팟캐스트에 나오는 주요 표현이나 단어의 설명도 같이 
곁들였습니다. 팟캐스트 전용 홈페이지는 한글팟캐스트의 머리 문자를 
딴 한팟.컴, hanpod.com입니다.

또한, 팟캐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를 듣고 싶습니다. 보내 주실 때는 
홈페이지의 お問い合わせ코너를 이용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과（와） 관련된 속담: ～に関連した ことわざ
 -- 관련되다 (～と関連する) + ～ ㄴ(過去連体形)

・당분간: しばらく

・비유되는：比喩される、たとえられる
 -- 비유되다 (たとえられる) + ～는 (現在連体形)

・다를 때도: 異なる時も／違う時も

・벌벌 떠는 걸: (怖くて)ぶるぶると震えることを
 -- 벌벌 (ぶるぶる) ＋ 떨다 (震える、ㄹ변칙동사) 
+ 는 (現在連体形) ＋ 걸(=것을,ことを)

・빗대어: 遠回しの言い方
 -- 빗대다 (遠回しに言う) ＋ ～어 (行為と行為をつなげる語尾、빗대다 ＋표현하다)

・원고: 原稿、スクリプト

・곁들였습니다: 添えました／付け加えました(基本形：곁들이다)





한국 속담 동물과 관련된 속담 2 (ことわざ比べ 2 - 動物 2) (2010/04/16)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한국과 일본의 속담 중에 동물에 관련된 속담이지만, 나오는 동물이 서로 다른 속담을 주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 귀에 경 읽기’는 「 馬の耳に念仏」로 소가 말인 게 서로 달라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 보고 놀란다’는「 蛇にかまれて朽ち縄に怖じる」
나 「 羹に懲りてなますをふく」로 자라가 뱀이나 뜨거운 음식에 비유되고 
있고, 솥 뚜껑이 썩은 새끼줄이나 생선회, 식초에 절인 음식(뜨겁지 않은 음식)에 
비유되고 있어요. 또한 ‘양의 탈을 쓰다’는 「 猫をかぶる」로양이 
고양이로 바뀌어 표현돼 있어요. 이밖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 一寸の虫にも五分の魂」로 
지렁이가 작고 보잘 것 없는 벌레로 표현된 게 틀려요.　



그리고 생선이나 물고기에 관련된 속담으로서는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다’
는「 猫にかつおぶし」로 생선이 가츠오부시, ‘썩어도 준치’는 
「 腐っても鯛」로 준치가 돔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주에는 일상 생활에 교훈이 되는 속담을 테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의 원고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전용 홈페이지는 
한글팟캐스트의 머리 글자를 딴 한팟.컴, hanpod.com입니다. 팟캐스트에 
나오는 주요 표현이나 단어의 설명도 덧붙였으니까, 한국어 공부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팟캐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보내주십시오. 보내 주실 때는 
홈페이지의  お問い合わせ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과（와） 관련된 속담: ～に関連した ことわざ
 -- 관련되다(～と関連する) + ～ ㄴ (過去連体形)

・자라: すっぽん

・솥 뚜껑: 鋳物の釜のふた、黒くて丸い形がすっぽんの甲羅に似ている。

・탈: お面

・지렁이: みみず

・보잘 것 없는: つまらない、取るに足りない 
 -- 보잘 것 없다（つまらない）＋ ～는(現在連体形)

・준치: ヒラ (ニシン科の魚)

・원고: 原稿、スクリプト

・덧붙였으니까: 添えましたので／付け加えましたので(基本形：덧붙이다)




한국 속담   일상 생활에 관련된 속담 (ことわざ比べ 3 - 食べること) (2010/04/23)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속담 중에 음식에 관한 속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본의「花より団子」로 한국 속담으로 
고치면 ‘금강산도 식후경(金剛山도 食後景)’인데요, 글자 그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도 배가 고파서는 제대로 구경할 수 없다 ’는 의미예요.



떡에 관한 다른 속담으로는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혹은 ‘떡방아 소리 듣고 김칫국 찾는다’또는 간단히‘김칫국부터 
마신다’가 있어요. 한국사람은 떡을 먹을 때 김칫국을 같이 곁들여 먹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겨났어요. 같은 의미의 일본 속담으로서는 「捕らぬ狸の皮算用」
가 있으며, 확실치도 않은 일을 다 된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비유한 속담이에요. 



또한 「空き腹にまずいものなし」는 ‘시장이 반찬 ’으로 배가 고픈 때는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음을 비유한 속담이에요. 



다음주에도 일상 생활에 관련된 속담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팟캐스트의 원고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전용 홈페이지는 
한글팟캐스트의 머리 글자를 딴 한팟.컴, hanpod.com입니다. 팟캐스트에 
나오는 주요 표현이나 단어의 설명도 덧붙였으니까, 한국어 공부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컴퓨터로 보내실 경우는 홈페이지 상단의 팟캐스트 코너에 
있는 앙케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실 때는 한교실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코너에 있는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여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과（와） 관련된 속담: ～に関連した ことわざ
 -- 관련되다(～と関連する) + ～ ㄴ (過去連体形)

・제대로 구경 할 수 없다： ろくに見物することができない

・떡 방아 소리: 餅つきの音〔방아:臼と杵〕

・곁들여: 付け加えて
 -- 곁들이다(付け加える) + ～어(二つの行為をつなげる語尾)

・확실치도 않은 일: はっきりと決まっていないこと

・시장: 空腹、お腹がすいてること

・맛있음: おいしいということ
 -- 맛있다（おいしい) ＋ ～음(名詞化)

・원고: 原稿、スクリプト

・덧붙였으니까: 添えましたので／付け加えましたので(基本形：덧붙이다)





한국 속담   일상 생활에 관련된 속담 2 (ことわざ比べ 4 - 人格やことば) (2010/04/30)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도 한국과 일본에서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속담을 중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속담　중에 일본의「弱い犬ほどよく吠える」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인데요, 빈 수레를 실속이 없는 사람에 비유해, 실속 
없는 사람일수록 더 시끄럽다는 걸 일컫는 속담이에요. 그리고 「飼い犬に手をかまれる」
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뜻이에요.



말에 관한 속담으로「悪事千里を走る」는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
로 나쁜 소문일수록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조심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 밖에, 「安物買いの銭失い」는 ‘싼 게 비지떡’으로 싼 물건은 그만큼 
품질도 떨어져 결국에는 쓸모가 없게 된다는 의미예요. 「船頭多くして船山に上がる」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가 보면 일이 전혀 엉뚱하게 되어 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의 팟캐스트의 내용을 녹음한 CD와 원고를 야후 옥션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출품중인 
CD는 두 종류로, 시리즈의 첫 편 만을 담은 샘플용 CD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담은 판매용 CD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야후 옥션에서 かんきょうしつ 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황금의 연휴가 있는  5월 7일자 한교실의 팟캐스트는 쉬고 5월 14일자부터 관용어구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은 연휴 되십시오. 2주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과（와） 관련된 속담: ～に関連した ことわざ
 -- 관련되다 (～と関連する) + ～ ㄴ (過去連体形)
　　
・요란하다: うるさい

・실속이 없는 사람에 비유해: 中身がない人に例えて

・(실속 없는 사람)일수록: ～である/になるほど
 -- 이다 (～である) + ～ㄹ수록 (～ほど)

・더 시끄럽다: よりうるさい/より騒ぎ立てる

・조심해야 함: 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 조심하다 (気をつける) ＋ ～
해야(만) 한다 (～なければならない) ＋ ～(으)ㅁ (名詞化)

・비지떡: おからで作られた餅　(食べられないこと、すなわち使い物にはならないことを意味する)

・쓸모없게: 使い物にならない、役に立たない

・엉뚱하게: とんでもない方に

・원고: 原稿、スクリプト





관용구 1 - 얼굴과 관련된 숙어 1 (慣用句比べ 1 - 顔 1)  (2010/05/14)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부터의 테마는 관용구로 숙어라고도 하는데요, 첫 회인 오늘은 얼굴에 관련된 숙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어의 ‘顔’를 글자 그대로‘얼굴’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체면’, ‘면목’을 의미할 때도 많아요. 먼저, 체면의 의미를 지닌 
숙어로 ‘顔をつぶす’는 ‘얼굴이 망가지다’는 뜻으로‘체면을 잃다(손상하다)’
는 의미이며,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에‘顔に泥を塗る’,‘얼굴에 먹칠하다’
가 있어요. 이 표현은 비유 대상이 각각 흙과 먹칠인 게 달라요. 반대의 
뜻으로‘顔が立つ’는 ‘체면이 서다, 면목이 서다’로 풀이할 수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뜻이나 그 비유 대상이 조금 틀린 표현도 있어요. 
‘顔が売れる’, ‘顔が広い’가 그 예에요. ‘顔が売れる’는 글자 
그대로 ‘얼굴이 팔리다’로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돼요. 일본어와 
동일한 ‘유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는 자주 사용되는 속어‘쪽 팔리다’
와 같은 뜻이에요. 또한 폭 넓은 교제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顔が広い’는‘발이 넓다’로 일본어에서는 ‘顔’지만 한국어에서는 
‘발’이에요.



지금까지의 팟캐스트의 내용을 녹음한 CD와 원고를 야후 옥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출품중인 CD는 두 종류로, 
시리즈의 첫 편 만을 담은 샘플용 CD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담은 판매용 CD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야후 옥션에서  かんきょうしつ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폰 사이트의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의 각 부분을 표현한 숙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체면: 体面

・면목: 面目

・체면을 잃다: 体面を失う

・먹칠: 墨塗り
 -- 먹(墨) ＋ 칠(塗り,칠하다(塗る)の転成名詞)

・체면이 깎이다: 体面が傷つけられる／損なわれる, 깎이다 は 깎다 の受身

・쪽 팔리다: 쪽(顔の俗語) + 팔리다(팔다の受身)

・원고: 原稿、スクリプト





관용구 2 - 얼굴과 관련된 숙어 2 (慣用句比べ 2 - 顔 2) (2010/05/21)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얼굴의 각 부분과 관련된 숙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歯)에 대한 숙어로 생각한 그대로를 거리낌 없이 혹은 거침없이 
말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에 ‘歯に衣着せぬ’가 있어요.  이(歯)와 
관련된 다른 표현에 ‘歯を噛む’는‘이를 갈다’, ‘분해하다’의 의미로 
‘속은 걸 생각하면 분해서 이가 갈린다’와 같이 자동사적인 표현인 
‘이가 갈리다’, ‘분하다’로 많이 사용돼요.  



‘舌を巻く’는 ‘혀를 내두르다’로, ‘이치로의 야구 실력에 혀를 내두르다’
에서 처럼 매우 놀라거나 감탄하여 미처 말을 하지 못하는 모양을 나타내요. 
그 외에 입에 관한 숙어로‘口を合わせる’、‘口に合う’가 있는 데, 
각각‘입을 맞추다’,‘입맛에 맞다’의 의미예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의 
말을 일치시킨다는 뜻이예요. 입맛에 맞다/안 맞다라는 표현은 
‘음식이 입에 맞다’처럼 먹는 것에 대해 말할 때도 쓰이고‘제 입맛에 
딱 맞는 일은 없다’ 처럼 추상적인 것에 대해 얘기 할 때도 쓰여요.



‘あばたもえくぼ’는 ‘제 눈에 안경’으로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따라다니냐?’와 같이 상대방이 좋아지면 결점마저도 
장점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팟캐스트의 내용을 녹음한 CD와 원고를 야후 옥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출품중인 CD는 두 종류로, 
시리즈의 첫 편 만을 담은 샘플용 CD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담은 판매용 CD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야후 옥션에서  かんきょうしつ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폰 사이트의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 밑에 있는 목과 손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거침없이: 遠慮なく

・분해하다: 悔しがる

・속은 걸 생각하면 분해서: だまされたことを考えると悔しくて
 -- 속다(だまされる) + 은 (現在連体形) + 걸(‘것을’の縮約形) 

・말을 일치시킨다: 話を一致させる／口裏を合わせる

・딱 맞는: ちょうど合う／ぴったりに合う

・따라다니냐？: 付き合ってるの？
 -- 따라다니다 (付き合う) ＋ ～냐?(下称の疑問文の語尾)
 ※따라다니다 には「付きまとう」という意味もある。文脈によって変わるので注意が必要。

・원고: 原稿、スクリプト





관용구 3 - 목과 손에 관련된 숙어 (慣用句比べ 3 - 頭や首、手) (2010/05/28)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신체의 목과 손에 관련된 숙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은  머리나 목의 원래의 의미
‘생각하다’의 뜻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회사나 직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먼저,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숙어로, ‘頭をひねる’,‘頭を絞る’
가 있는데, 의미는 서로 비슷해, ‘아이디어를 짜다’, ‘궁리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예요.  직장이나 회사를 의미하는 숙어로,‘首を切る’는 
‘목을 치다’라는 원래의 의미와 ‘해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속어인
‘(목이)잘리다’, ‘목이 날아가다’는 ‘首になる’,‘首が飛ぶ’로
‘해고되다’의 뜻이에요. 또한 ‘首を長くする’는 ‘학수고대하다’로 
무엇을 몹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손에 관한 한국어 중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라는 숙어가 있어요. 
이는 ‘고생하지 않고’라는 뜻의 일본어 숙어‘手を濡らさず’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부가 집안 일 등으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手を切る’는 ‘손을 끊다’
로 일본어에서는 남녀관계에 많이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남녀관계보다는 
거래관계를 말할 때 더 많이 사용돼요. 손을 끊다와 비슷한 숙어로 ‘나쁜 일 
하는 것을 그만 두다’의 뜻인‘손을 씻다’ 가 있는 데 일본어로는 
‘足を洗う’로 손이 아닌 ‘발’로  표현돼요. 그 밖에, ‘손이 크다’, 
‘통이 크다’는 ‘気前がいい’로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거나 씀씀이가 큰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돼요.



다음 회에는 일상 생활을 테마로 한 숙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교실의 팟캐스트는 일주일에 한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2주일에 
한번으로 간격을 늦춰달라는 독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휴대폰 사이트의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격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아이디어를 짜다: アイデアを絞る

・궁리하다: 工夫する

・곰곰이 생각하다: 考え込む

・나타내는 말: 表す／意味する言葉
 -- 나타내다(表す) + 는 (現在連体形) + 말(言葉) 

・사용되기도 하지만: 使われることもあるけれども
 -- 사용되다(使われる) + ～기도 하지만(こともあるが／あるけれども)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거나: 작은 것에(小さい／つまらないことに) + 연연하다(気にする) 
+ ～지 않다(否定) + ～거나
(物ことを並べる時使う。～したり、～するかの意味)

・씀씀이가 큰: お金の金額などに気にしないで必要なら大きい金額でも
かまわず出すという意味。無駄遣いの意味のある｢お金の遣い方が荒い｣のニュアンスはない。心が広いと意味として使われる時もある。

・일컬을 때: 意味する時
 -- 일컫다(表わす, 示す,‘ㄷ’불규칙 동사) + 을(未来連体形)＋때(時)





관용구 4 - 일상 생활과 관련된 숙어 1 (慣用句比べ 4 - 天気と気) (2010/06/04)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상 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숙어를 중심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씨에 관한 재미있는 표현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맑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 날씨를 나타낼 때 쓰이는 관용구가 
있어요.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라는 숙어인데요, 일본어로는 ‘きつねの嫁入り’
로 일본어에서는 여우가 시집을 간다지만 한국어에서는 호랑이가 
장가 간다로 표현돼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자주 듣는 표현으로 ‘찜통 더위’
가 있어요. 찜통은 ‘蒸し器’의 의미로 습기가 많은 걸 뜻하고 
‘더위’는 ‘暑さ’로 일본어로는 ‘蒸し風呂のような暑さ’로 바꿀 수 있어요.  
또한, ‘꽃샘 추위’는 이른 봄에 찾아오는 추위로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여 오는 추위’로 일본어로는 ‘花冷え’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한자어 ‘氣(気)’와 관련된 숙어는 일본어와 한국어에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어요. 같은 한자어이어서 의미도 같아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가 막히다’
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気が詰まる’이지만 바른 일본어 표현은 
‘呆れる’예요.  ‘気が詰まる’는 한국어로 ‘답답하다’,
 ‘거북하다’ 예요. ‘気分が悪い’는 직역하면 ‘기분이 나쁘다’로 
‘기분이 거슬리다’의 뜻이예요. 일본어의 ‘気分が悪い’는 ‘몸의 상태가 안 좋다/몸이 
불편하다’로 풀이해야 해요.



다음 회에도 일상 생활을 테마로 한 숙어 마지막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교실의 팟캐스트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2주일에 한번으로 간격을 늦춰　달라는 
의견과 지금 그대로 일주일에 한번이 좋다는 의견이 각각 한 건씩 였습니다. 
두 분의 의견만 가지고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더 많은 분의 참가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격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휴대폰 사이트의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오다가 말다가: 降ったり止んだり
 -- ~다가 말다가 は「したり、しなかったり」の意味

・시샘하여: 嫉妬して

・거슬리다: (気分を)害する／損なう

・응해 주신: 応じてくれた
 -- 응하다(応じる) + ~어 주다 (てくれる) + ㄴ(過去連体形)
 
・ 늦춰 달라는: 遅らせて／繰り下げてほしいと
 -- 늦추다(遅らせる) + ~어 달라(てほしい) + ~는(という)

・의견만 가지고: 意見だけでは




관용구 5 - 일상 생활과 관련된 숙어 2 (慣用句比べ 5 - その他) (2010/06/11)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상 생활에 관련된 숙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한 관용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일본의 
‘どんぶり勘定’가 있는데요, 한국어의‘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에요. 일을 처리할 때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처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순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본성을 드러내다의 의미인
‘ねこかぶり’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양의 탈을 쓰다’로 원래 본성이 나쁜 사람이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친다는 의미예요.
            그 밖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참깨를 일본어로‘ゴマ’라고 하는 데요, ‘ゴマをする’라는 일본어 표현이 있어요. 한국어로 직역하면‘참깨를 갈다’이지만 ‘아첨하다’, ‘알랑거리다’의 뜻 이예요. 일본의 참깨를 가는
            모습과 한국의 아첨을 의미하는 제스처, 두 손바닥을 서로 비비는 모습이 서로 같다는 사실은 재미있어요.

또한, ‘당황하다’라는 의미의 일본어 표현에 ‘泡を食う’가 있어요. 泡
는 한국어로는 ‘거품’으로 거품이 들어간 비슷한 관용구에는 ‘입에 거품을 물다’가 있어요. 직역하면 ‘口に泡を銜える
’이지만 ‘몹시 흥분해 떠들어 대는 상태’를 뜻해요.

            현재 한교실의 팟캐스트에서는 더 나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저조해, 지난 주에 예고해 드린 데로 지금까지 매주 보내드렸던 팟캐스트를 다음주부터는 격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구독해 오시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는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매주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는 다시 매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휴대폰 사이트의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팟캐스트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따지지 않고: 勘定しないで／計算しないで -- 따지다 (勘定する) + 지 않고 (否定)

・넘어가는: 終わらせる/やってしまう -- 넘어가다 (終わらせる) + ～는 (現在連体形)

・앞일을: 未来のことを

・무턱대고: 無鉄砲に/むちゃに

・순한: 素直な/従順な -- 순하다 (素直だ) ＋ ～ㄴ(現在連体形)

・떠들어 대는 상태: 騒ぎ立てる状態 -- 떠들다 (騒ぐ)＋～어 대다 (し立てる/し散らす)＋는 (現在連体形)

・제공하고자: 提供しようと/提供するために

・해오고 있습니다: してきています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作りに力を尽くします
 -- 만들다 (作る)＋～기 (動詞や形容詞の語幹につく名詞化の語尾)
＋～에 힘쓰다 (～に力を尽くす)＋ 겠 (意思を表す)＋습니다 



한국의 세계유산 1 - 세계 문화 유산 1 종묘와 종묘제례악 (世界遺産 1 - 宗廟) (2010/06/25)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회인 오늘은,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서울에 있는 
종묘와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 의식인 종묘제례악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제1호선 종로 3가 역에서 내려 종묘라는 표지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 잘 포장되어 
있는 깔끔한 공원이 나와요. 그 공원 뒤쪽에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종묘가 있어요. 조선시대 최초의 임금인 태조(太祖)가 한양(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정한 후 주전인 정전(正殿)을 짓고, 그 후 모실 신위가 늘어나 영녕전(永寧殿)을 
지었다고 해요. 종묘는 조선왕실의 상징으로 조상을 섬기는 한국인의 유교 정신이 잘 
나타나있는 건축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종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적과는 달리, 신위를 모시고 있는 건물만 있어 재미없을 것 같아 안 갔어요. 유교정신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서울의 다른 유적지에 비해 방문자수가 적을 거라는 
게 제 솔직한 의견이에요.



종묘에 봉안된 역대 왕들의 제사를 지낼 때 정전에서 행해졌던 전통 의례가 있는데요, 
바로 종묘제례악이에요.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의식으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종묘제례악은 신년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기도 하는데요, 일정 기간동안에 걸쳐 종묘에서 
공연될 때도 있어요. 종묘와 청계천은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종묘와 
청계천을 함께 구경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종묘의 후문을 통해 창덕궁에도 들어 갈수 
있으니까 청계천, 종묘, 창덕궁을 한꺼번에 둘러보실 수도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인 
창덕궁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교실의 팟캐스트를 격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이 
원하는 더 나은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셔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표지를 따라:  めじるし/標識に従って
 --  ～을/를 따르다 (～に従う、따르다 は
 '으' 変則) +  ～아(서) 

・포장되어 있는 깔끔한:  舗装されていてきれいな
 -- 포장되다 (舗装される) +  ～어 있는(～してある/いる)

・사당:  祠堂 (先祖の位牌を祭ってある建物)

・늘어나:  増えて/伸びて

・재미없을 것 같아:  面白くないようなので
 -- 재미없다 (面白くない) ＋  ～을 것 같다(～ようだ、～しそうだ) 
＋ 아(서) (～ので、～だから)

・적을 거라는 게: 少ないだろうと
 -- 적다 (少ない) ＋ ～을 거다 （～だろう）
＋ ～라는 게 (～というのが)

・봉안된: 奉安されている

・제사를 지낼 때: 祭祀を執り行う時

・세계무형유산： 世界無形遺産。「宗廟先祖のための儀礼および祭礼音楽」はユネスコの「人類の口承及び無形遺産の傑作の宣言」の一覧に含まれている。

・들어갈 수 있으니까: 入ることができるので/入れるので
 -- 들어가다 (入る) ＋ ～ㄹ 수 있다(～のができる) 
＋ ～으니까 (～ので、～ですから)

・둘러보실 수도 (있어요): 見回ることもでき（～ます）
 -- 基本形である 둘러보시다 は 둘러 보다 の尊敬語




한국의 세계유산 2   세계 문화 유산 2  창덕궁 (世界遺産 2 - 昌徳宮) (2010/07/10)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지난 회부터 한국의 세계 유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번째로 서울에 있는 세계 문화 유산인 창덕궁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궁은 옛날 임금님이 살던 궁궐을 의미하는데요, 서울에는 5개의 
궁이 있어요.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그리고 임진왜란 후 궁궐이 불에 타 없어졌을 때 
임시로 쓰던 건물인 덕수궁이 있어요. 창덕궁은 이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 
있는 유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창덕궁에 있는 후원인 비밀의 정원이라 일컬어지는 비원(秘苑), 정전인 
인정전(仁政殿)은 볼 만한 곳이에요. 작은 문을 통해 들어가 본 비원은 조용하고 
모든 게 잘 조화된 정원으로 한 가운데에는 연못이 있어 원앙새들이 놀고 있는 
게 보여요. 경복궁이 사람들로 붐벼 떠들썩한 것에 비해 조용하고 한적해서 
차분한 분위기예요. 인정전은 임금의 대관식이나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됐던 곳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임금은 계단 위쪽에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나란히 서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신하들이 서 있는 
곳에는 자그마한 돌이 있어, 그 돌에 새겨진 벼슬 등급에 따라 신하들이 
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대요. 벼슬이 높을 수록 임금과 가까운 곳에 서고, 
낮을수록 임금과는 먼 곳에 서는. 말하자면 관직 등급표였어요. 그리고 창덕궁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의민태자 이 은(李垠)의 비(妃)였던 이 방자여사 
(본명: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梨本宮方子)가 살았던 곳인 낙선재가 있어요.



다음 회에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성과 조선 왕릉에 대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해 다음 회는 하루 앞당겨 7월 22일 목요일에 보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임진왜란: (豊臣秀吉の)朝鮮出兵、文禄の役


・불에 타 없어졌을 때: 火事でなくなった時
 - 불에 타다 (舗装される) ＋ 없어지다 ＋었을 때 (～した時)


・후원: 後園


・한적해서: 人影が少なく物静かな様子


・치를 때: 行う時
 - 치르다 (行う) ＋ ～ㄹ 때 (~する時) 


・본 적이 있을 거예요: 見た事があると思います
 - 보다 (見る) ＋ ～ㄴ 적이（～したことが）
＋ ～있다 (ある) + ～을 거예요 (多分～だろうと思う、～ ㄹ 거예요 は推測)


・돌에 새겨진: 石に刻まれた
 - 새겨지다 (새기다 の受身)＋ ～ㄴ(過去の連体形)

 
・벼슬: 官職/官位




한국의 세계유산 3   세계 문화 유산 3  수원 화성과 조선 왕릉 (世界遺産 3 - 水原華城と朝鮮王陵) (2010/07/22)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한국의 세계 문화 유산에 대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화 유산 시리즈 세 번째인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성과 조선 시대의 왕들의 무덤인 왕릉에 대해서 입니다.  



수원 화성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지하철 1호선 수원행을 타고 종점인 수원에서 내리면 택시로도 쉽게 갈 수 있어요. 
화성은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방송되고 있는 이산 정조 대왕이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명당 자리인 수원 화성으로 옮기면서 축조했다고 해요. 축조 시에는 정 약용이 만든 기중기를 사용해 흙이 
아닌 벽돌로 쌓아 올렸다는 건 건축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화성을 중심으로 팔달문 등 
동서남북으로4개의 문도 함께 축조 되었어요. 이 4개의 문은 수원 시내에 있으며 그다지 서로 떨어져있지 않으니까
 관광하실 때는 이 4개의 문도 같이 들러 보시는 것도 좋아요.



조선 왕릉은 서울, 경기도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어요. 간혹 지하철 역 이름이 선릉 이라든지, 정릉, 
헌릉로, 태릉, 공릉 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이 ~릉은 임금이나 왕후의 묘를 의미해요. 
왕릉의 이름을 딴 지역으로 유명한 곳은 태릉, 광릉 등이 있는 데요, 태릉은 조선시대 중종의 
비였던 문정왕후 윤씨의 묘로, 왕비의 묘로서는 규모가 웅장해요. 태릉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집중훈련을 받는 곳인 태릉선수촌과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광릉은 세조와 
왕비(王妃) 정희왕후 윤씨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주변의 광릉 수목원 (현재 국립 수목원)은 천연 
기념물인 크낙새와 동양 최대의 산림 박물관이 있어요.  



다음 회에는 팔만 대장경으로 유명한 한국의 남동부에 있는 경상남도의 해인사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교실의 팟캐스터 원고가 일본어로 번역된 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데요, 한교실에서 한 번역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원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에 내용을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갇혀 죽은: 閉じ込められて死んだ 
 - 갇히다 (閉じ込められる、가두다 の受身) + 어 죽다 (～て死ぬ) 
+ 은 (過去連体形)

・명당 자리: 火風水でお墓として良いと思われる所

・축조 시에는: 築造の時には

・쌓아 올렸다는 건: 積み上げたというのは
 - 쌓다 (積む) + ～아 올렸다 (～て上げた) + 는 건 (～というのは/ことは)

・떨어져있지 않으니까: 離れていないので/遠くないので
 - 떨어지다 (離れる) + ～어 있다 (～している) + ～지 않다 (～しない)
+ ～으니까 (～ので)

・들러 보시는 것도: お立ち寄りしてみるのも/見回って見るのも
 - 들르다 (立ち寄る) + ～어 보다 (～して見る) + 는 것도 (～するのも)

・불리는: 呼ばれる
 - 불리다 (부르다 の受身)　+ ～는 (現在の連体形)

・딴 지역: (名前を)取った/(名前が)由来した地域
 - 따다 (取る)　+ ～ㄴ(過去連体形) + 지역 (地域)



한국의 세계유산 4 - 세계 문화 유산 4  해인사 장경판전 (世界遺産 4 - 海印寺大蔵経板殿) (2010/08/06)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지난 주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보내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지방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만 대장경이 보관 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인사는 한국의 남동부, 가야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절로, 경내에 있는 장경판전은 세계 기록 유산인 팔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고자 제작했는데, 판의 수가81,137장 이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러요. 강화도에서 
제작 되었지만1398년 왜구의 잦은 침입을 피해 강화도에서 지금의 해인사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어요.



팔만대장경이 원래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이유는 장경판전의 내부 구조와 1488년에 건립된 후 한 번도 화재나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통풍과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창문 위치나 크기, 대장경판의 진열 장치가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습도 조절을 위해서는 바닥에 숯, 횟가루, 소금, 모래 등을 사용했어요. 



또한 6.25사변(한국전쟁)중에는 어느 공군 조종사의 현명한 판단으로 해인사가 폭격을 면하게 돼요. 당시 퇴진하던 북한군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게릴라 전을 펼치자, 연합군은 해인사를 폭격하기로 하지요. 그렇지만, 명령을 받은 공군 조종사는 해인사의 대장경을 우려해 
폭격을 하지 않아요. 이를 감사하는 뜻에서 세운 비가 해인사 경내에 있어요. 그리고 고인이 된 전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를 자주 찾았던 것도 잘 알려진 일화예요.  



다음 회에는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경상남도 경주로 옮겨 역사의 유적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한교실의 팟캐스트 원고가 일본어로 번역된 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데요, 한교실의 공식 번역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원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에 내용을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보내 드렸습니다만: お送りしましたが、
 - 보내다 (送る) + ～어 드리다 (～して差上げる)　+　
～었습니다 (過去を表わす語尾)　+ ～만 (～が)

・불러요: 呼びます
 - 부르다 (呼ぶ、르変則) + ～어요 (～ます)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被害を受けなかったからです
 - 피해를 입다 (被害を受ける) + ～지 않았다 (～しなかった)
 +　～기 때문에 (～から) 

・폭격을 면하게 돼요: 爆撃を免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폭격하기로 하지요: 爆撃を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
 - 폭격하다 (爆撃する) + ～기로 하다 (～することを決める) 
+ ～지요 (自分が知っていることを話す時に用いられる)

・대장경을 우려해: 大蔵経板を心配して
- 우려하다 (心配する) + ～해(서) (～して)




한국의 세계유산 5: 세계 문화 유산 5 - 불국사/석굴암 1 (世界遺産 5 - 仏國寺と石窟庵 #1) (2010/08/20)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고도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대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석굴암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석굴암이 한국의 관광 홍보 사진에 실린걸 보신 적이 있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만큼 유명한 곳으로, 저도 중학교 때 그곳으로 수학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책에서만 보았던 걸 직접  보았을 때의 감상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경주(慶州)는 신라(新羅)시대의 수도(首都)로 여러 가지 불교 문화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삼국(三國)으로 갈라져있던 고구려, 백제를 신라가 
통일 시켰다는 뜻에서 신라시대를 통일신라(統一新羅)시대라고도 불러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사람은 김 대성으로 불교의 윤회설에 따라 현생 
(이번 생애)의 부모를 섬긴다는 뜻에서 불국사를, 전생(이전생애)의 부모를 섬긴다는 뜻에서 석굴암을 지었다고 합니다.



불국사 경내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돌로 만든 계단인 청운교, 백운교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것이 푸른 청년의 모습인 청운교, 위에 있는 게 흰머리 노인의 
모습인 백운교로, 속세와 다리 위의 부처의 세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아래 부분이 반원모양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청운교, 백운교를 따라 올라가면 자하문이 있어요. 자하문을 지나면 왼쪽에 석가탑, 오른쪽에는 다보탑이 보여요. 두 탑의 높이는 서로 같지만 지어진 양식은 틀려요. 
다보탑은 사각형,팔각형,원형을 짜임새 있게 배치했고, 석가탑은 다보탑에 비해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또한 석가탑을 지은 백제의 아사달을 찾아 경주에 온 아사녀가 남편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져야 했던 슬픈 전설도 전해지고 
있어요. 다보탑과 석가탑을 지나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대웅전과 무설전이 있어요.



다음에는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팟캐스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에 내용을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고도: 古都

・실린걸 보신 적이: 載せてあるのをご覧になったことが
 - 실리다 (載せられる、싣다 の受身) + ～ㄴ(～過去の連体形) 
+～걸(=것을、ことを) 
+ 보신 적이 (ご覧になってたことが、보시다 は 보다 の尊敬語)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多いだろうと思います
 - 많다 (多い) + ～(으)ㄹ거라고 (～だろうと)　+ 생각되다 (～思う) 
+ ～ㅂ니다 (～ます)

・부모를 섬긴다는 뜻에서: 両親を仕える意味として

・지었다고 합니다: 建てたと伝われています/建てたそうです
 - 짓다 (建てる, ㅅ불규칙 동사) + ～었다 (過去を表わす語尾) + ～고 합니다 (～だそうです)

・지어진 양식은: 建てられた様式は
 - 짓다 (建てる, ㅅ불규칙 동사) + ～ 어지다 (受身化の語尾) 
+　 ～ㄴ (～過去の連体形)

・짜임새 있게 배치했고: バランスよく配置し

・지은: 建てた
 - 짓다 (建てる, ㅅ불규칙 동사) + ～ㄴ(～過去の連体形)

・만나보지도 못한 채: 会って見ることもできないまま
 - 만나보다 (会ってみる) + ～지도 못하다 (～することもできない) + ～ㄴ채 (～のまま、～たまま)




한국의 세계유산 5: 세계 문화 유산 6  불국사/석굴암 2 (世界遺産 6 - 仏國寺と石窟庵 #2) (2010/09/03)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입니다. 경주에 
는 토함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토함산은 경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겠다고 해 바다에 묻힌 문무왕(文武王)의 
수중릉(水中陵)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신년 해맞이(初日の出)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토함산의 기슭에는 불국사가 있고 정상 가까이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 하면 중학교 때 갔던 수학 여행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데요,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지금은 도로가 나있지만 그때는 포장된 길이 아니어서 
등산로 같은 길을 계속 걸어서 올라갔다는 것, 교과서에서 보았던 석굴암은 규모가 
큰 걸로 알았지만 막상, 가서 봤을 때는 이외로 그 규모가 생각보다는 작아서 
실망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석굴암과 불국사를 지은 사람은 김대성으로 전생의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석굴암을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石佛寺)’ 
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석굴암으로 불리고 있어요. 



석굴암은 신라 사람들의 기술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실, 통로, 주실로 이루어진 인공 석굴을 만들고, 천정은 돔으로 되어있으며, 
중앙의 본존상(本尊像)은 화강암(花崗岩)을 조각해 만들었어요. 
트럭이나 크레인이 없었던 시대에 먼저 화강석을 깎아 불상을 만들고 나서 
돌로 석굴을 만들었다는 건 과학적인 계산 없이는 불가능해요. 또한 천장에 
무게가 20톤이나 되는 연화문이라는 덮개까지 만들어 덮을 수 있었다는 건 
신라시대의 사람들의 기술이 뛰어났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또한 신라 
사람들은 과학적인 자연현상을 이용,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위해 바닥에 
지하수를 흐르게 해 벽에 결로가 생기는 걸 방지했어요. 석굴암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런지 한국인이 
석굴암에 대해 갖는 애착심은 각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석굴암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다음 회에는 경주에 있는 다른 역사 
유적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독자 분 중에는 경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줄 압니다. 경주 유적지 중에 알고 싶으시거나 
팟캐스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유적지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내 
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에 내용을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내려다 보이는: 見下ろす
 
・기억이 나네요: 思い出しますね/記憶がありますね
 - 기억이 나다(記憶がある) + ～네요(～ですね/ますね)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創建したと言い伝えられています
 - 창건했다(創建した) + ～다고(～だと) + 
전해지다(～言い伝えられる) + ～고 있어요(～しています)

・훌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どんなに)すばらしかったのか見せてくれます
 - 훌륭했다(すばらしかった)　+ ～는 지를(～のかを)　
+ 보여주다(～見せてくれる) +　～고 있어요(～しています) 

・덮을 수 있었다는 건: 蓋をするのが/覆うことができたというのは
 - 덮다(蓋をする)　+ ～(으)ㄹ 수 있었다(～のができた)　+ ～는 건(～のは건=것은) 

・지하수를 흐르게 해: 地下水を流して
 - 흐르다(流れる) + ～게 하다(使役化させる語尾) + ～여(서)(～して)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런지: 大変なことを受けたせいか
 - 어려운 일을(大変なことを) + ～겪다(経験する)+　～어서 그런지(～したせいか/～からなのか)

・많을 줄 압니다: 多いと思います
 - 많다(多い) + ～(으)ㄹ 줄(～だと、推測) + 압니다(思います)

・다루었으면 하는: 扱ってほしい
 - 다루다(扱う) + ～었으면 하다(希望を表す) +　～는(現在連体形)




한국의 세계유산 7: 세계 문화 유산 7   경주 역사유적지구 1 남산지구 (世界遺産 7 - 慶州歴史遺跡地区 #1 南山地区) (2010/09/17)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예요. 일본의 
세계 문화 유산인 나라나 교토처럼 경주도 지역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주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높이도 제한하고 있어요.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통일 
신라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신라왕조의 유적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신라 
천년(B.C 57-A.D 935)의 흔적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유적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5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불상과 석불, 석탑 등의 불교 
문화재와 유상곡수(流觴曲水)로 유명한 포석정이 있는 남산지구가 있어요. 
그 밖에, 궁궐터였던 월성지구, 신라왕과 귀족의 무덤이 있는 대능원지구와  
황룡사지구, 그리고 산성지구가 있어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모두 합해 52개예요. 



오늘은 남산지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주의 문화는 불교문화로 
불상이나 석불, 석탑의 제작이 많았습니다. 바위 벽에 불상을 새기거나
바위를 조각해서 만든 불상이 많이 남아있지요. 남산지구에는 이러한 불교 
문화재가 아닌 좀 다른 곳이 있는데, 바로 포석정 (鮑石亭) 이에요. 
포석정은 유상곡수(流觴曲水)로 일본의 나라시대에 있었던 곡수정원 
(曲水庭園)과 비슷해요. 포석정이 남산에 만들어진 이유는 물이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워 그 술잔이 돌아오기 
전에 시를 짓던 놀이를 하던 곳으로 깨끗한 물이 필요했어요. 포석정은 
또한 신라의 마지막 왕이 살해된 곳이기도 해 신라의 번영과 멸망을 함께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천문 관측을 위해 지었던 첨성대가 있는 월성 지구와 고분이 많이 
있는 대능원지구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교실에서는 현재 그룹 레슨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교실 닷 컴이나 휴대 전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더 나은 팟캐스트를 만들기에 힘쓰겠습
니다. 한교실의 팟캐스트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 
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에 내용을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됩
니다.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고풍스러운: 古めかしい

・신라왕조: 新羅王朝（ B.C 57-A.D 935）新羅、 百済、高句麗の三国時代から三国を統一させ、高麗に滅ぼされるまでの統一新羅時代の期間

・나누어져 있어요: 分かれています
 - 나누다 (分ける) + ～어지다 (受身化の語尾) + ～어(지+어→져) 

・궁궐터였던: 宮殿の跡地だった
 - 궁궐터 (宮殿の跡) + ～였다 (이다 の過去形)　+ 던 (～過去に持続していた状態を表す)
 
・불상을 새기거나 바위를 조각해서: 仏像を刻んだり、石を彫刻したりして

・띄워: 浮かばせて　　
 - 띄우다 (뜨다 の使役、浮かぶ) + ～어(우+어→워) 

・시를 짓던: 詩を作った、ここでは「詩を作る」のが自然な日本語訳
 - 시를 짓다 (詩を作る) + ～ 던 (過去に繰り替えされていた行為を意味する語尾)

・곳이기도 해: ところ/場所でもあり



한국의 세계유산 8: 세계 문화 유산 8  경주 역사유적지구 2  월성지구와 대능원 지구 (世界遺産 8 - 慶州歴史遺跡地区 #2 月城地区と大陵苑地区) (2010/10/01)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예요. 지난 번에 
이어서 이번 회에는 첨성대가 있는 월성지구와 신라시대의 왕이나 귀족,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대능원 지구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성지구는 신라 궁궐이 있었던 곳이에요. 적이 침입하는 걸 막기위해 성 
주위에 일본의 호리(堀)와 같은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 냉장고 대용으로 사용했던 석빙고(石氷庫)가 있습니다.


월성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첨성대(瞻星臺)예요.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첨성대는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국가의 운세를 점치는 데 이용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력으로 1년을 의미하는 362개의 화강암 벽돌을 
사용하여 원통형으로 쌓아올렸습니다. 월성지구에는 또한 임해전지 
(臨海殿址) 라는 곳이 있어요. 안압지 (雁鴨池) 라고도 하는데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해요. 



대능원 지구에는 왕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모두 합해 
20기(基)가 있다고 해요. 무덤은 현대의 무덤 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서 
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큼직한 무덤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별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요. 무덤 중에는 
금관총이 있어 이 곳에서 발굴된 화려한 금관과 금제 허리띠는 신라의 세공 
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금관과 금 허리띠는 해외에서 전시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황룡사 지구와 한국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왔던 비담의 난의 본거
지인 산성 지구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교실에서
는 현재 중급반 그룹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 10
시부터 11시 까지 한 시간 레슨이고요, 체험수업은 10월 4일, 10월 18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교실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 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세요.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이용되었을 거라고: 利用されただろうと 
 - 이용되었다(利用された、이용하다の受身の過去形)＋～（으）ㄹ 거라는(～だろうという)


・경사가 있을 때나: お祝いのことがある時とか


・손님을 맞을 때: お客さんを向かえる時
 - ～する時は　～(으)ㄹ 때と訳します。


・연회를 베풀었다고 해요: 宴会を張ったそうです
 - 연회를 베풀다(宴会を張る) + ～었다(過去形)　+ ～고 해요/～고　합니다(～だそうです) 


・생각이 들 정도예요: (～だと)感じるほどです
- 생각이 들다 : 感じる/思う/気がする, 생각하다 : 考える/思う


・즐비하게: ずらりと


・별 세계에: 違う世界に


・착각이 들기도 해요: 錯覚することもあります
- 착각이 들다(錯覚する) + ～기도 해요(～することもあります)




한국의 세계유산 9:  세계 문화 유산 9  경주 역사유적지구 3 황룡사지구와 산성지구 (世界遺産 9  - 慶州歴史遺跡地区 #3 皇龍寺跡地区と山城地区) (2010/10/15)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예요. 경주 
역사유적지구 시리즈의 마지막 회인 오늘은 황룡사지구와 산성지구인데요, 
이 두 지구는 한국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오는 선덕여왕과 관련이 많습니다.


 
황룡사지구에는 황룡사지와 분황사 석탑이 있습니다. 황룡사는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입으로 전부 불에 타 없어져,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황룡사지라고 합니다. 몽고침입 전에는 약 4.8m의 금동으로 만든 삼존상이 
금당(金堂) 안에, 그리고9층 목탑(木塔)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룡사9층 
목탑은 첨성대를 축조한 선덕여왕 시대에 백제의 장인 아비지에 의해 
완공되었어요.  9층 탑의 각 층은 신라의 9개의 주변 국가를 상징해, 
신라가 그 주변 불교 국가의 중심이 되는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해요.


 
황룡사 바로 옆에 있는 절이 분황사예요. 분황사는 신라시대의 유명한 
스님인 원효대사(元曉大師)가 거처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걸작품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석탑이에요. 이 분황사 석탑도 선덕여왕 때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산성지구는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오는 비담(毗曇)이 반란을 일으킨 중심지인 
명활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명활산 꼭대기에 쌓아서 명활산성이라고 
불리는데요, 산성의 둘레는 약 6킬로미터예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해 
쌓아 올린 산성으로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 군데군데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회에는 세계 문화유산 
시리즈 마지막 회로 고인돌 유적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교실에서는 현재 중급반 그룹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교실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 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의 앙케이트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세요.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관련이 많습니다: 関連が多いです
 - 관련이 많다 (関連が多い)＋～습니다 (～です、かしこまった言い方)

・불에 타 없어져: 燃えて失い

 - 불에 타다 (燃える) + ～아(서) 없어지다 (～してなくなり/失い)　+ ～어（서）(～して)

・금동으로 만든 삼존상이: お金銅で作られた三尊像が

・지었다고 해요: 建てたそうです
 - 짓다 (建てる、ㅅ　불규칙 동사) + ～었다 (過去形)　+ ～고 해요/～고　합니다 (～だそうです)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場所としても有名です
 - ～곳 (場所、所) +～으로(서)도 유명하다 (～のとしても有名だ)

・반란을 일으킨: 反乱を起こした

 - 반란을 일으키다 (反乱を起こす)　+ ～ㄴ(過去連体形)　

・허물어져: 崩れて

 - 허물어지다 (崩れる)　+ ～어(서) (～して)




한국의 세계유산 10: 세계 문화 유산 1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世界遺産 10 - 高敞/和順/江華の支石墓群) (2010/10/29)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예요. 오늘은 
선사 시대의 돌무덤인 고인돌에 대한 얘기예요. 고인돌은 일본어로 
‘支石墓’으로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폭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3만 여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중 
가장 큰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게 전라북도 고창 고인돌 유적으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442기의 고인돌이 있어요. 전라남도 화순에는 화순 
고인돌 유적이 있는 데요, 500여기의 고인돌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고인돌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채석장이 발견되어 고인돌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인돌 위에 덮는 덮개돌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암벽에 
구멍을 내어 나무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물로 불려서 떼어내는 
데요, 이 떼어낸 흔적이 화순 고인돌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인천 
광역시  강화군의 강화 고인돌 유적에는 한국 최대의 탁자식 고인돌이 있으며 
다른 고인돌의 평균 고도 보다 높은 해발 100m-200m까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어요.



보통 고인돌은 덮개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암벽이 있고, 덮개돌을 운반하기 
쉬운 산기슭이나 평지에 만듭니다.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주도에 
특이한 고인돌 모양을 한 게 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고인돌은 제주도 하귀리 
앞바다에 있어요.  뭍에서 50m떨어진 곳에 거대한 현무암 암석을 덮개돌로 한 고인돌이에요. 
이 고인돌을 그 당시의 해수면 높이로 볼 때 무덤이 아니고 바다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인돌이 세계 문화 유산 시리즈 마지막 회였습니다만, 다음 회에 화회/양동 마을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화회/양동 마을은 올해 7월에 추가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제정된 곳이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팟캐스트의 원문과 간단한 문법설명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교실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 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이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세요.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3만) 여기에 가까운: 3万基あまり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が)あると知られています
 - 있는 (있다 の現在連体形) + ～것으로 알려져 있다 (～と 知られている) 

・있는 게: あることが/あるのが、‘게’は‘것이’の縮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채석장: 作る過程を見せてくれる採石場
 - 만드는(만들다 の現在連体形) + 보이다(보다 の使役形）+　～어 주다(～してくれる)
　+ ～는 (現在連体形)

・～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に役に立っています/～を手助けをする
 - ～에 도움을 주다(～に役に立つ)　＋　～고 있다(～しています)

・덮개돌: 支石墓の上部にある蓋

・구멍을 내어 나무쐐기를 박습니다: 穴を開け、木の楔を打ちます
 - 구멍을 내다/파다(穴をあける/掘る)　+ ～어(서) (～してから) ＋ (나무)쐐기를 박다(楔を打つ)

・불려서: 膨らませて

・고인돌 모양을 한 게 있어: 支石墓のような形をしているのがあり
 - 모양을 하다（～のような形をしている） + ～ㄴ(過去連体形)]
＋ 게(것이) 있어(～があり)




한국의 세계유산 11: 세계 문화 유산 11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世界遺産 11  - 河回と良洞) (2010/11/12)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예요. 오늘은 
올해 7월, 세계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선정된 경상북도의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하면 대학교 여름 방학 때 안동 하회마을로 서클 MT를 간 기억이 
있어요. 마을 전체가 옛날의 정취 그대로 남아 있는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에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나룻배로 건너가 보았습니다. 강 주변에 
우뚝 서있는 높은 절벽의 절경이 인상적이었으며 사람의 기척은 들리지 않고 
나룻배의 노 젓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안동의 하회탈춤은 한국의 대표적인 탈춤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회탈춤에는 조선시대의 양반이 여름에 즐기던 선유 불꽃놀이, 
서민들이 즐기던 별신굿 탈놀이가 있어요. 또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경주시내에서 20km정도 떨어진 곳에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마을이에요. 조선시대 양반이 살던 집을 비롯, 일반 서민이 
살던 집까지 다양한 한옥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습니다. 보전상태가 
좋아 하회마을 보다는 양동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해요. 초등학교의 건물 
지붕에 기와를 사용할 정도로 경관이 잘 관리 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바구니 짜기 등 
옛날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경주 유적지에 갔을 때 양동마을을 함께 들러 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보내드린 하회/양동마을이 세계 문화 유산 시리즈 마지막 회입니다. 
다음 회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팟캐스트의 원고와 간단한 문법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 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이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세요.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하회마을하면: 名詞＋～하면 は～のことになると、～に関しては

・서클 MT: クラブの合宿

・건너가 보았습니다: 渡ってみました
 - 건너가다 + ～아 보다(～してみる)　+　～았습니다(～しました)

・들리지 않고: 聞こえずに
 - 들리다(듣다 の受身) + ～지 않다(～しない)+　～고 (行為、行動、事実を並べる時用いられる語尾)

・노 젓는: オールでこぐ

・즐기던: 楽しんでいた
 - 즐기다(楽しむ)　＋　～던(～していた)

・지어진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 建てられた韓屋の保存状態が良くて
 - 지어지다（짓다の受身）+ ～ㄴ(過去連体形)
보존되다 + ～어 있다 (～している)　＋　～어(서) (～から、ため) 

・모여 사는 마을로: 集まってクラス村として

・많다고 해요: 多いそうです
 - 많다（多い） + ～고 해요(～だそうです)

・기와를 사용할 정도로: かわらを使うほど
 ～할 정도로(～するほど)




한국의 세계유산 12: 세계 자연 유산 1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世界遺産 12 - 済州の火山島と溶岩洞窟) (2010/11/26)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예요. 오늘은  
한국의 남쪽에 있는 섬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섬 가운데에 한라산이 있고 그 주위에 기생화산인 
‘오름’이 많이 있어요.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1950미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합숙훈련으로 한라산 등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정상 부근의 계단이 너무 험해서, 기어서 정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이라는 분화구가 있어요. 
백록담은 물을 흡수하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계절 이외에는 거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있질 않아요.  



한라산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런 기생화산을 제주에서는 
‘오름’이라 불러요.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으로부터 여러 개의 용암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장굴, 벵뒤굴, 용천동굴, 김녕굴 등은 규모가 크고, 
내부 구조, 모양도 희귀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녕굴은 ‘김녕사굴’ 
이라고도 불리는데 굴의 입구와 내부 모양이, 뱀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굴(巳窟)’이 붙여졌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지상 부분이 들이나 밭, 
지하 부분이 동굴인 곳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러한 용암동굴이 한라산 
중턱에는 많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름 중에 유명한 곳으로 성산일출봉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기도 해요. 성산일출봉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오름으로 제주도의 동쪽 
끝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탁 트인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일출과 주변의 
아름다운 해안선은 특히 유명합니다.



오늘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제주 화산섬에 대해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세계 
무형유산에 대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팟캐스트의 원고와 
간단한 문법설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 주실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팟캐스트란이나 휴대폰 사이트에서 강사/연락처의 메일 송신란을 
이용하세요.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간 적이 있었는데요: 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が、
 - ～(으)ㄴ 적이 있다(～したことがある) ＋～었(過去の回想)　＋　～는데요(～ですが/ますが)

・기억이 나네요: 記憶がありますね
 - 기억이 나다(記憶がある) + ～네요(～ますね/ですね)

・물이 고여있질 않아요: なかなか水が溜まりません
 - 고이다(溜まる) + ～어 있다(～している)　+　～지를(질) 않다(なかなか～しない)

・～이라 불러요: ～と呼びます
 - 부르다は ‘르’変則

・～이라고도 불리는데: ～とも呼ばれますが
 - 불리다は‘부르다’の受身

・붙여졌습니다:（名前が）つけられました
 - 붙이다(つける)　＋　～어 지다(～される)　+  ～었습니다(～しました)

・들은 적이 있습니다: 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 듣다(‘ㄷ’変則)　+ ～(으)ㄴ 적이 있다(～したことがある)

・곳이기도 해요: 場所でもあります

・탁 트인 바다에서: パーッと開けた海で




한국의 세계유산 13: 세계 무형 유산 1  남사당 놀이 (世界遺産 13 - 男寺党の伝統遊び) (2010/12/10)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예요. 여러분은 
남사당 놀이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물놀이패와 비슷한 옷을 
입고, 길고 흰 띠가 달린 걸 머리에 쓰고 흔들면서, 꽹과리를 두들기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놀이패를 남사당이라고 합니다.



남사당의 이름은 남자 사당의 준말로 사당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예능자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남사당은 40-50명의 인원 전원이 남자예요. 
조선말기에 생겨나,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농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공연을 했던 유랑 연예 집단입니다. 



남사당 놀이에는 6개의 테마가 있는데요,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입니다. 남사당놀이 첫 번째 놀이인 풍물은 농악놀이예요. 머리에 흰 
띠가 길게 달려 있는 걸 쓴 채 북을 치면서, 머리를 빙빙 돌립니다. 그 
때마다 그 흰 띠가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 내요. 그 모습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놀이인 버나는 담뱃대나 나무 끝으로 사발을 돌리는 
공연으로 현대의 자글링과 비슷해요. 세 번째 놀이인 살판은, 물구나무서기 
등 현대의 기계체조와 비슷합니다. 네 번째 놀이인 어름은 줄타기로 줄을 
타는 게 얼음 위를 걷듯이 어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다섯 번째 
놀이인 덧뵈기는 탈을 쓰고 하는 가면극(假面劇)이예요. 여섯 번째 놀이인 
덜미는 꼭두각시놀음을 가리키며, 인형의 덜미를 잡고 하기 때문에 
덜미라고 붙여졌습니다.



남사당놀이는 현재 전국 여기저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내 
무대 위에서 하는 사물놀이와는 달리, 마당이나 마을 등 실외에서 관객들과 
대화를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형유산으로 남사당놀이에 대해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회에는 
세계 유산 마지막 회로 세계 무형유산인 제주의 영등굿에 대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팟캐스트의 원고와 간단한 문법설명은 한교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길고  흰 띠가 달린 걸: 長く、白い帯がついているのを
 - 길다(長い)　+　～고 (事実を並べる時用いられる語尾) ＋ 흰(희다 ‘白い’の連体形)、
　달리다(つく、自動詞) + ～ㄴ(過去連体形) +　걸(것을の縮約)

・놀이패: 遊び仲間・遊びグループ
 -‘놀이’は遊びの意味
・예능자: 芸能人(芸能者)
・생겨나: 始まり
 - 基本形は생겨나다(始まる、生ずる)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あちらこちら渡り歩きながら

・유랑 연예 집단: 流浪芸能集団

・나무 끝으로 사발을 돌리는: 木の(枝の)先で器を回す
 - 사발을 돌리다(器を回す)　 + ～는 (現在連体形)

・줄을 타는 게 얼음 위를 걷듯이 어렵다고 하여 붙여진: 綱を渡るのが氷の上を歩くように難しいということで名づけられた
 - 줄을 타다(綱を渡る)　 + ～는 (現在連体形)  + 게’(‘것이’の縮約)、
걷다(歩く)　+ ～듯이(～のように)　+ 어렵다(むずかしい)　+ ～
고 하다(～だそうだ、～ということだ)　＋　～어(서)(理由を表わす、～なので) 
+ 붙이다(名づける)　+ ～어 지다(受身化の補助動詞) + ～ㄴ(過去連体形)

・덜미라고 붙여졌습니다: 襟首と名づけられました
 - 붙이다(名づける)　+ ～어 지다(受身化の補助動詞) +　～었습니다(～しました)




한국의 세계유산 14: 세계 무형 유산 2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世界遺産 14 - 済州チルモリ堂燃燈クッ) (2010/12/24)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한국어 교실 한교실의 팟캐스트 코너예요. 오늘은 
한국의 세계유산 마지막회로 제주의 칠머리당 영등굿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굿’은 죽은 사람이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굿을 주관하는 
사람을 ‘무당’, 제주에서는 ‘심방’이라고 합니다. 무당이나 심방은 
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칠머리는 제주시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고 그 언덕 위에 있는 당(堂) 이름이 
칠머리당입니다. 해마다 음력 2월 1일이 되면 그 칠머리당에서 영등신에게 
올리는 굿이 영등굿이에요. 영등신은 바람의 여신으로 영등할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할망은 할머니의 제주도 사투리예요. 



영등굿은 두 번 하는데요, 2월 1일에 영등신이 다른 신들과 함께 제주 
섬을 찾아올 때 하는 영등맞이굿과  2월 14일에 신들이 제주를 떠날 때 
하는 영등송별제가 있어요.  영등을 보낼 때에는 술과 떡, 곡식을 바치며, 
마을 노인들은 짚으로 만든 배를 바다에 띄워요. 영등신은 떠나면서 
어부나 해녀가 안전하게 조업(操業)할 수 있도록 바다를 잔잔하게 해준다고 해요. 
또한 떠날 때 영등신이 바다에 씨를 뿌리는데, 1년 동안 그 씨가 
자라 바다의 해산물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영등굿을 제주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공연하게 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작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등굿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URL은 한교실 홈페이지에 실린  팟캐스트 
원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www.youtube.com/watch?v=BZ1uIR0e0bo 



오늘은 세계유산 시리즈 마지막회로 제주의 칠머리당 영등굿에 대해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회는 새해 1월 14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한교실의 팟캐스트를 애청해주신 분들과 앙케이트에 협력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주요단어 (重要単語)

・능력을 지닌 사람: 能力を持っている人
 - 능력을 지니다/가지다(能力を持つ) + ～ㄴ(過去連体形) 

・올리는 굿이: 捧げる儀式(クッ)が
 - 올리다(捧げる)　 + ～는 (現在連体形)

・짚으로 만든 배를: 藁で作られた船を
 - 짚으로(藁で)　+ 　만들다(作る、‘ㄹ’変則) + ～ㄴ(過去連体形)
 
・떠나면서: 帰りながら、離れながら
 - 떠나다 (離れる)　+　 ～면서(～しながら)

・할 수 있도록: (～が)できるように

・잔잔하게 해준다고 해요: (海を)落ち着かせてくれるそうです
 - 잔잔하다(落ち着く)　+ ～게 하다（使役形の語尾 ）＋　～아/어 주다
(～してくれる) + ～ (ㄴ)다고(～だそうです)

・풍성하게 해준다고: 豊かにしてくれると

 -  풍성하다（豊かだ）＋～게 하다（使役形の語尾）＋　～아/어 주다
(～してくれる) + ～ (ㄴ)다고 해요(～だと)

・들은 적이 있어요: 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 듣다(聞く、‘ㄷ’変則) + ～(으)ㄴ 적이 있다(～したこと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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